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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규모 

  우리나라 참가 현황 및 성과

  POINT 1. 

  POINT 2. 

IT’s Hot, 
(,L ί

Focus Story Infographic

자료: CES 홈페이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CES 2025  
이노베이션 챔피언상 수상”

전 세계 160개국, 4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 등록

1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

국가별  
참가 등록 
기업 수

1위  미국  1509개

2위  중국  1339개 4위  프랑스  189개

3위  한국  1031개 5위  대만  1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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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관EUREKA PARK  
참가 기업 1300개 

48 625개 가 
우리나라 기업

34개 분야 
461개 혁신상 

우리나라 기업 210개 수상
(벤처·창업기업 125개 수상)

이노베이션 리더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이노베이션 어댑터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

모디스트 이노베이터

1 순위
이노베이션 챔피언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순위

3순위

2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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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연결하고

Solve
해결하며

Discover
발견하고

Dive in
뛰어들자

슬로건

핵심 
키워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AI 개발 가속화,  

양자컴퓨팅 개발 계획 발표,  

에이전틱 AI의 부상과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을 

높이는 혁신 기술 강조”

“기술이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생성형 AI 기반 고객 

서비스 강화 전략”

“화석연료 없는 운송 시스템 청사진 제시”



미국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인 
웨이모가 CES 2025에서 선보인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역대 CES를 빛냈던 
우리 곁 혁신 기술들

Focus Story History

올해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가 열렸다. 1967년 처음 시작된 이래  
근 60년간 무수한 혁신 기술의 데뷔 장이 된 CES.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많은 기술 중 우리 삶을 바꾼 
아이코닉한 제품들을 되짚어본다. 
글이동훈



Keyword 2. 

VCR

VCRVideoCassette Recorder(비디오카세트리코더)은 이제 다른 저장 
매체에 밀려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영상과 음성을 자기 
테이프magnetic tape에 녹화하고, 이를 TV로 재생하는 기기다. 
그러나 이 구식 기기 역시 한때는 당대의 최첨단 기술이었다. 
필립스사는 1970년 CES 행사에서 자사가 개발한 가정용 
VCR인 N1500을 공개했다. 그전까지 VCR은 단가가 5만 달러나 
되는 고가의 물건이라 TV 방송국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나 
필립스가 선보인 VCR의 단가는 900달러에 불과했다.Keyword 1. 

컴퓨터용 마우스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용 입력 도구인 
마우스. 이 마우스 역시 CES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것도 무려 
1968년에!

컴퓨터용 마우스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의 연구자 
더글러스 엥겔바트였다. 그는 
플래니미터(구적계)❶의 원리를 
이용해 컴퓨터에 X축과 Y축 
좌표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기존의 화살표 키는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1963년 11월 14일, 그는 새로운 기기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버그’라는 이름의 기기는 직교하는 2개 휠의 
움직임으로 화면상 좌표를 변화시키고, 원하는 좌표로 커서가 
이동하면 스위치를 눌러 좌표를 나타내는 기기였다. 그는 
이 기기가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이며, 키보드와의 궁합이 
뛰어나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듬해인 1964년 그는 빌 잉글리시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여기에 쥐를 의미하는 마우스mouse라는 
이름을 붙인다. 전선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모습이 쥐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컴퓨터 화면 속 커서의 별칭이 
고양이cat였던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우스는 
1968년 CES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엥겔바트 마우스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엥겔바트 

VCR-N1500

이제는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린 기술이지만 VCR의 사회적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다. VCR은 일반인에게 처음 보급된 
전자식 영상 저장 매체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영상 매체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영화를 대여하는 대여점 
산업까지 만들어내며 영화 감상 방식을 일변시켰다. 즉, 기존의 
영화관과 TV 방송국이 독점하고 있던 영화 감상의 지분 일부를 
뺏어오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캠코더(가정용 
비디오카메라, 1981년 행사에서 등장)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쉽게 비디오테이프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❶ 플래니미터: 곡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



Keyword 3. 

콤팩트디스크

1981년 행사에는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c가 선을 보였다. 
필립스와 소니가 공동 개발한 이 매체는 광학 방식으로 판독 
및 재생 가능한 디지털오디오 데이터(74분 분량)를 저장할 수 
있었다. 이후 콤팩트디스크는 오디오뿐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콤팩트디스크 역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업계에 
준 영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 방식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신호 처리 기술, 데이터 저장 기술, 레이저 판독 기술 
등의 발전도 부추겼다. 이 중 데이터 저장 기술은 이후 DVD, 
블루레이 등 더욱 발전된 광학식 디지털 저장 매체 등장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또한 컴퓨터마다 이 콤팩트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CD-ROM 드라이브가 
설치되면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규모 
데이터셋의 유통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계와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의 성장에도 공헌했다.

콤팩트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는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 매체(LP, 
자기 테이프)보다 
높은 내구성과 동적 
범위, 낮은 잡음을 

자랑했다. 또한 편의성과 이동성, 접근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뛰어났다. 원하는 데이터(음악)를 빨리 찾아내기도 편했던 
콤팩트디스크는 이후 홈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이 되었다. 
물론 오늘날에는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 
그 존재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콤팩트디스크야말로 
우리가 집 안에서도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일등 공신 중 하나였다.

Keyword 4. 

플레이스테이션

1991년 CES 행사에서 일본 소니사는 닌텐도사와 합작으로 
개발한 CD-ROM 방식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시제품을 
선보인다. 사실 컴퓨터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려 
1950년대부터 존재해왔고, 그것의 실행에 특화된 컴퓨터인 
게임기는 플레이스테이션 이전에도 다양했으며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3차원 그래픽의 처리가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은 분명 기존 게임기와 비교해 차원이 다른 
게임 체험을 제공했다.

CES 행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체험해보는 사람들 

콤팩트디스크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단순히 ‘기존 제품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임기’가 아니었다. 단순한 게임 
머신이 아니라 모든 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 개발자들의 목표였다. 플레이스테이션은 CD와 DVD를 
재생할 수 있었으며,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했다. 이로써 
게이머 간 대전이 가능해지고, 각종 다운로드 콘텐츠도 즐길 
수 있었다. �



현재까지 CES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의 구성 요소 중 ‘전자제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자율주행 성능을 가진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량들은 다양한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인공지능이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차로 이탈 방지, 차간 간격 유지 등)한다. 
종국에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 진화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량들은 
말 그대로 ‘달리는 가전제품’이기에 CES에도 당당하게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그 
외에도 실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60여 년 동안 CES에서 선보인 혁신 기술을 몇 페이지의 
글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소개된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CES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2025 CES에도 어김없이 
첨단 가전제품들이 출품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개발자들의 실력을 뽐냈다. 첨단 기술이 바꾸어갈 미래의 
일상생활이 궁금하다면 눈을 들어 CES를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이동훈 과학 칼럼니스트 
<월간 항공> 기자, <파퓰러사이언스> 외신 기자 역임. 현재 과학·인문·국방 관련 
저술 및 번역가. <과학이 말하는 윤리>, <화성 탐사> 등의 과학 서적을 번역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무진장의 
콘텐츠를 TV를 통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수도꼭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독점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21세기를 대비한 개발자들의 
포석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소니의 
원대한 야망은 이후 결국 넷플릭스 등의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대신 구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거치식 
게임기라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려고 했던 개발자들의 선구안만큼은 
현재도 유의미하다. 

Keyword 5. 

가상현실

2013년 행사에서는 오큘러스사의 가상현실VR 체험 기기 
리프트Rift가 등장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상현실 체험 
기기라고 불릴 만한 기기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화면 
재생률과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사용자 머리와 손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 성능, 직관적이고 정확한 터치 컨트롤러, 
더욱 가볍고 편안한 디자인 등으로 기존 제품과 격을 달리했다. 
이 제품으로 가상현실 업계는 다시 활력을 얻었고, 경쟁사들의 
대항 제품 개발도 활발해졌다. 오큘러스사는 플랫폼 오큘러스 
스토어도 만들어 가상현실 콘텐츠 보급에도 앞장섰다.
오큘러스사가 촉발한 혁신 기술로 인해 가상현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회관계망 유지, 교육 및 훈련 등에도 가상현실이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반드시 헤드셋을 착용해야 체험할 수 
있다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가상현실 멀미’를 일으키는 등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말이다. 

Keyword 6. 

자율주행자동차

엄밀히 말하면 CES의 주인공은 가전제품이다. 자동차 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큘러스 리프트



SF영화에서 예견했던 
CES의 최신 기술들

인간은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생물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 CES를 통해 구현된 SF영화 속 놀라운 기술들을 살펴보자.  
글이경원

1968년 개봉한 영국 영화 <치티치티 뱅뱅>. 이언 
플레밍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에는, 괴짜 발명가 
카렉타커스 포트가 개발한 자동차 ‘치티치티 뱅뱅’이 
나온다. 이 차는 평범한 차가 아니다.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배처럼 물 위에서 떠 가기도 한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 자동차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로망이었다.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부터 연구가 

<치티치티 뱅뱅>의

비행 자동차

영화 <치티치티 뱅뱅> 포스터

시작되었고 1930년대부터는 작동 가능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매력을 지닌 데 반해 자동차와 
항공기라는 지극히 이질적인 탈것을 하나로 융합하는 데서 
오는 기술적 난점, 그리고 이런 장르의 탈것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존의 교통안전 법규 때문에 대중화가 덜 된 
장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CES에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4 CES에는 
중국 샤오펑 전기자동차에서 eVTOL 플라잉카(콘셉트카)를 
전시했다.

2명이 탑승 가능한 이 차량은 직접 조종, 원격 조종, 자율 
조종 모두 가능하다. 비행 모드로 전환되면 차량에 수납되어 
있던 로터rotor가 전개되고, 이 로터를 돌려 비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제품답게 전기로 
움직인다. 비행 중 문제를 일으켜 추락할 경우, 내장된 
낙하산이 펴져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 

CES 2024에서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샤오펑이 선보인 플라잉카 

Focus Story Film&Tech



<아이언맨>의

 디스플레이

현대 모비스와 독일 
차이스사가 공동 
개발한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국 사이오닉사가 만든 의수 어빌리티 핸드 ↗

2018년 공개된 일본 애니메이션 <바이올렛 에버가든>. 
전쟁에서 양팔을 잃은 여주인공이 편지 대필가로 
살아가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랑하던 사람과 재회하는 
줄거리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극 중 문명 수준은 
20세기 초의 유럽 정도다. 하지만 여주인공의 의수는 그녀의 
뇌파로 직접 움직이는 최첨단 제품이다. 

이번 CES에서 미국 사이오닉PSYONIC사가 선보인 의수 
어빌리티 핸드Ability Hand는 이러한 의수를 바로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제품이다. 3D 프린팅, 금형 사출, 실리콘 
복제, CNC 등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 의수는 
무게가 490g(실제 성인의 손보다 20% 가볍다)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탄소섬유 등 신소재를 많이 사용한 덕택에 매우 
견고하며 방수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 착용자의 근육이 
수축할 때 나오는 전기신호를 지시 삼아 관절을 움직이는데 
작동에는 전기모터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한다. 또한 압력 
감지 장치도 있어 의수 끝에 압력이 전달되면 이를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휴대폰 앱을 
통해 설정과 제어도 가능하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아이언맨>에는 
아이언맨 슈트 말고도 중요한 첨단 

기술이 또 나온다. 바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집 창문에도, 슈트 내부에도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외부 정보를 전달해준다.

올해 CES에 현대 모비스가 독일 광학 기업 차이스사와 공동 개발해 
출품한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아이언맨>의 한 
장면을 고스란히 현실로 만들었다. 기존의 자동차들은 대시보드에 
달린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현대 모비스의 
제품은 자동차의 앞 유리 전체를 홀로그램 AR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로 만들었다. 

이 디스플레이에는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등의 주요 정보는 
물론 카스테레오에서 재생되는 음악 목록 등이 시현된다. 이런 
정보를 대시보드가 아닌 차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직관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전과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는 바깥의 조명이 매우 강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높은 광도와 
풍부한 색감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해준다.

사이오닉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의수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신발 끈 묶기, 벽에 액자 달기, 소금을 원하는 양만큼 뿌리기 등 
매우 정밀한 일상 속 동작을 무리 없이 해내는 영상들을 볼 수 
있다. 

SF라는 장르에 대해 ‘허황되다’라는 편견을 품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착착 실현되는 SF영화 속 기술을 보면 
현실화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의수



AI 중심 전환AI Transformation을   엿보다

Focus Stor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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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주인공은 ‘인공지능’이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는 전 세계 14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160여 개국의 약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올해의 
핵심 주제는 ‘몰입dive in’이었다.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러한 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눈에 띄는 하드웨어가 그 첫 번째다. 가전제품 전시회인 
만큼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로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은  
그 중요도가 더욱 강력해졌다. 
글김동영

CES 2025에서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굿’을 주제로 꾸민 LG전자의 전시관



LG의 G5 OLED

1_  HARDWARE

	 차세대	기술	혁신❶

❶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패널 기술과 처리 능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표 중 하나는 LG의 G5 OLED TV로, 기존에 선호되던 마이크로 렌즈 배열Micro Lens Array 
기술을 버리고 혁신적인 4층 OLED 패널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 변화는 이전 모델인 G4에 
비해 화면 전체의 밝기를 40% 증가시키며, HDR 하이라이트에만 국한하지 않는 개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4개의 OLED 패널을 쌓아 올린 구조 덕분에 G5는 소비자들에게 
더 밝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OLED가 기존 Mini LED 패널 TV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❶ Esat Dedezade, “CES 2025 Wrap-
Up: The Future Of Tech Is Brighter, 
Smarter And Picks Up After Itself”, 
Forbes, (Jan, 10, 2025).에서 발췌 및 
요약 

❷ 행태 혁신
CES 2025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기기 설계를 뛰어넘는 혁신이다. 레노보Lenovo의 
씽크북 플러스 젠 6ThinkBook Plus Gen 6는 화면이 세로로 확장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이 화면은 14인치에서 16.7인치로 확장 가능하며, 물리적 버튼과 제스처 
입력으로 제어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은 휴대성을 유지하면서도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킨다. 새로운 설계로 초경량을 실현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아수스Asus의 젠북Zenbook A14가 대표적이다. 세랄루미늄Ceraluminum 새시를 사용해 1kg 
이하의 무게를 구현한 이 제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칩과 14인치 OLED 패널을 결합해 
최대 32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아수스의 젠북 A14



❸ 스마트홈 및 건강 모니터링
가정 자동화와 건강 모니터링 기술도 눈에 띄는 분야였다. 특히 로봇과 건강 분석 기기가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로봇 분야에서는 로보락 사로스Roborock Saros Z70 
로봇 청소기가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옴니그립OmniGrip 기계 팔을 탑재하여 최대 300g의 
물체를 식별하고 들어 올릴 수 있다. 데모에서는 Z70이 양말을 치우며 청소 경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건강 기술 분야에서는 위딩스 옴니아Withings Omnia 스마트 미러가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합한 개념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자세와 피부 건강 같은 다양한 건강 
지표를 추적하며,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_  SOFTWARE 

	 인공지능과	비용	절감

제약만 없다면 ‘차세대 기술 혁신 제품’은 수없이 기술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제품이 그 혁신성을 뽐냈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닌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혹은 제품에 내재된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중에서도 ‘예측기계’인 인공지능은 
도입 단계를 넘어 응용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❶ 기술의 도입과 응용 단계
과거 전기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스위치 조작만으로 화재 위험이 없고 값싼 전깃불을 밝힐 
수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진공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등장을 촉발해 가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기는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20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미국 가정의 3%만이 전기를 사용했다. 다시 또 20년이 지나서야 공장에서 전기를 
쓰기 시작했다. 증기는 매우 비효율적인 동력원이었음에도 전기로 전환되는 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마저도 초기에는 아주 일부의 사업가들만 관심을 가졌다. �

위딩스 옴니아의 스마트 미러 로보락 사로스 Z70 로봇 청소기



용기를 낸 일부만이 전기를 도입한 것이다. 증기력은 작업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30~85%가 소실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증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이해한 사업가들은 기존 증기터빈을 전기모터로 바꿔 비용을 줄이고자 했다. 이것이 ‘도입 
단계’다. 하지만 도입 단계에서는 전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 
기존 공장 형태에서 동력원만 전기모터로 바꾼다고 동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효율이 증기보다 낮아지기도 한다. 공장의 구조가 증기 동력에 맞게 
설계된 탓이다. 공장의 설계가 전기 동력을 쓰기 알맞게 변해야 함을 깨닫는 시기가 ‘응용 
단계’다. 중앙 동력장치에서 에너지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한 대에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함을 깨닫는 단계다. 동력원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자체를 
교체하여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전력의 
응용 단계에서 탄생한다. 

❷ 인공지능 응용의 시작
CES 2025에서 확인한 인공지능의 활용 단계도 과거 전력 기술과 유사하다. 지난 CES 
2024가 인공지능의 도입 단계였다면,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 응용 단계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 주목하는 점은 기술도입을 통한 비용의 절감이다.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인공지능의 가격이 
저렴해졌음을 의미한다. 기술 발전은 언제나 비싸던 것을 싸게 만든다.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것은 예측의 값이 저렴해졌다는 방증이며, 이는 더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기능을 단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형식의 도입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증기터빈에 적합한 공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전기모터만 대체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민은 인공지능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기반이 된다. CES 2025에서 유독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이라는 응용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전기 동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 기계 설비를 교체한 것과 유사한 변화다. ‘모빌리티관’의 핵심이었던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 기존 차량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차량 내부의 하드웨어는 
감지기를 장착하고, 온보드 프로세싱을 갖춘 뒤 기계 조작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되었다. 
기술에 맞춰 구조가 변화한 것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모두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변화가 이뤄진 결과물들이다.

3_  HARDWARE&SOFTWARE 

	 비용우위에서	가치	창출로

CES 2025를 통해 살펴본 모습 중 하나는 아직 진정한 ‘AI moment’는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CES 2024를 통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모습을 통해 

일본 농기계 업체 구보타의 로봇 농부

중국 전기차 제조 기업 지커Zeekr가 
선보인 AI 기반 스마트 주행 전기차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포장 우려가 
해소되었고,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의 힘이 다방면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는 아직 살펴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진정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 상승이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수용에 
드는 비용을 넘어설 때 비로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 
된다. 

CES 2024와 CES 2025에서 각각 보여준 도입과 응용 단계는 기존 경쟁우위 창출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이때의 인공지능 도입은 다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생산 전반에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기 동력을 쓰기 위해 기계장치를 바꾸고 나면 
이에 맞는 배전망이 필요하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고, 공장입지의 변화가 동반된다. 
전기 동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도 이와 같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경쟁우위 창출 방식의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산업 전략을 
‘디지털 전환’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때의 변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든다. 모든 
것이 바뀌려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공지능으로 창출 가능한 가치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존 방식이 유리한 사람들도 변화하려 할 것이다.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 중심 전환에 세계가 바짝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CES 2026, 
CES 2027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 중심의 인공지능 도입이 아닌 인공지능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도입과 응용을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시스템적 변화, ‘AI 전환AI Transformation’에 대비할 시점이다.

미국 로봇 기업 톰봇에서 선보인 
반려동물 로봇 제니 

유니트리사에서 소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

김동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이며, KBS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디지털 이코노미’ 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동아비즈니스리뷰DBR> ‘파괴 없는 혁신’ 등을 연재하고 있다. 



세계가 반한 韓 기술, 
CES 혁신상 휩쓸다  

CES 2025 혁신상 
수상 기업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다.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한국은 10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혁신상도 국내 

기업들이 휩쓸었다.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살펴본다.

Focus Story Fall in tech



KEIT 지원 CES 2025 혁신상 수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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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아이의 ‘TMC 에지’는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AI 
기반 열화상 카메라다. 640×512VGA 해상도의 고성능 열화상 센서와 26TOPS(초당 
1조 번 연산) 이상의 AI 칩을 탑재해 150m 거리까지 2% 미만의 오차로 물체 감지와 
거리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열화상 카메라로 평가된다. 기존 
RGB 카메라나 라이다LiDAR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악천후 환경에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하며, 2인치 이하의 콤팩트한 크기로 다양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써모아이는 앞으로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열화상 기술과 제품을 앞세워 모빌리티 분야로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써모아이

AI 열화상 솔루션  

‘TMC 에지Edgeí


































































































